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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을 소그룹과 사역에 동시에 참여시켜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적에, 교인 명부에 등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명단으로 이해한다면 분명 금새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인들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각 몸의 한 부분씩을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명단을 넘어서서 몸의 일부와 같이 각자 맡은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인 명부에 등재가 된다는 것은,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살아나는 교회들은 이러한 의미를 새가족에게 잘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기계적인 명부 등재를 진행하지 않고, 명부 등재 전에 이 명부에 등록되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새가족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교회들입니다. 교인은 자신을 희생적으로 내어 주고 남들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교인 자격은 세속적인 멤버십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인의 자격은 줄 때, 섬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가족에게는 성경적인 교인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새가족 소그룹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가족 소그룹 과정을 거칠 때, 남들을 섬길 준비가 된 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준비가 된 새가족이 정착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새가족 소그룹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교육은 세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교회의 신념과 교리, 교회의 공동체 비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명입니다. 

교인들의 현재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차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목표에 대한 ‘기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교인 개개인에게 기대하는 바를 먼저 들은 새가족이 교회에 남는 다는 것은 그 기대사항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게 된 것이며, 그들은 그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사항은 종종 ‘사명 선언문’의 형태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전달됩니다. 

셋째, 동역입니다. 

‘동화’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새가족들이 기존 교인들과 동화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이 투입될 수 있는 간단한 봉사와 사역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가족 소그룹을 지나 기존 소그룹에 반드시 참여하게 하는 것 또한 정식 교인이 되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과 기존 소그룹에 동시에 참여하게 할 때, 새가족은 교회에 동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몇주간의 새가족 교육 단계에서 이러한 가르침과 사명선언과 동역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이 빠져 있는지 살펴보고, 살아나는 교회를 위한 변화를 속히 진행하시길 소망합니다.
※ 이 글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톰 레이너, 두란노. 1부 7장 내용 일부를 발췌 및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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